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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력 되찾기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걸고 자신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훈련도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래된 습관을 버리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훈련의 방법으로 자신을 가꿔 나가 봅시다. 
직장에서도, 놀 때도, 가정에서도 일을 위임해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으며,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후반부에서도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되 일하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려는 사람들이 특히 유의할 점입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기보다 더 영리하게 해야 합니다. 

가장 잘하는 일을 남기고 나머지는 손을 떼야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반면에 그 일을 직접 싫어하는 데는 흥미를 덜 느끼는 편입니다. 물론 실행할 수 있고, 실제로도 실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둘 다 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강점을 살려서 거기에 집중합시다. 
한도를 정해야 합니다. 

하루에 약속을 평균 네 개 정도 잡는다면, 두 세 개로 줄여야 합니다. 일이 끝나고도 보통 한 시간 정도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면, 정시에 퇴근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집중해서 밀도 있게 쓰는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적인 시간을 달력에 기록하여 지킵시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그 시간을 조용히 보낸다면 삶의 통제력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 시간에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온전한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삶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점검합시다. 내게는 이 과정이 삶을 직접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시간표를 만듭시다. 

사명은 중요하며, 따라서 내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후반부의 꿈을 시간표에 적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 희망사항으로 끝나버릴 공산이 큽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을 때도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내려놓지는 않더라도 우아하게 숨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녹음된 음성을 듣는다면 그다지 반갑지는 않겠지만, 나부터도 자동응답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동응답의 녹음 기능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 그리고 시간을 내 스스로 통제하게 해 줍니다. 휴대전화는 필요할 때 전화를 걸고는 다시 전화를 꺼둔 채 근사한 침묵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훌륭한 장치입니다.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뇌수술 전문의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디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늘 알릴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건강함과 강인함을 갖춰야 합니다. 

힘없는 자들을 돕는 박애주의와는 언뜻 정반대의 느낌을 주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의존하는 삶보다는 자립하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큰 변화가 일어날 일을 합시다. 

취미가 아니라 사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작 약간의 변화만을 이끌어낼 일에 시간과 힘을 온통 쏟아 부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목표는 높게 잡아야 하겠습니다.
단지 바라기만 한다면 후반부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해낼 역량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간과 힘을 지나치게 많이 소비하는 활동에 끌려 다닌다면, 이루지 못한 꿈과 욕구 때문에 두고두고 괴로울 것입니다. 지금은 낯선 땅에 있으며, 익숙해지려면 어느 정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 삶의 통제력을 되찾을 방법도 발견할 것입니다. 

※ 이 글은 ‘하프타임(국제제자훈련원)’ 중 “통제력 되찾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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